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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] 
오프 더 레코드는 결국 시한 폭탄이다.

2011.07.06



Strategy	
  Salad

Insights

Copyright by Strategy Salad 2011

오프 더 레코드는 결국 시한 폭탄이다.

2

◀ＳＹＮ▶마쓰모토/일본 부흥담당상 
"지금 한 말은 비보도 사항입니다. 알겠습니
까? 여러분, 알았죠? 기사 쓰는 회사는 끝장
입니다." 
발언을 둘러싼 비난이 거세지면서 마쓰모토
씨는 취임 8일만인 오늘 사임했지만,이 정도
론 사태 수습이 어려울 만큼 여론이 들끓고 
있습니다. 

[2011년 7월 5일, MBC 뉴스데스크, “일본, 
복구 피해 담당상 '망언 사임'‥정권 위기” 뉴

스 중 일부]

이번 사례는 오프 더 레코드의 사례 중 보기 
힘든, 좀 극단적이고 무례한 사례이긴 합니
다만 해당 인물의 철학과 언론관을 여실히 
보여주고 있습니다.

오프 더 레코드 (off-the-record)는 보통 미
디어와의 회견 전 특정 정보와 상황의 이해
를 돕기 위해 사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
하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디어와
의 커뮤니케이션 후 소위 뒷수습(?)을 위해 
사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
있습니다.

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고급 정보들이 
많고 후자의 경우는 말실수, 논쟁거리들이 

많습니다. 또한 전자는 계획적이고 후자는 
즉흥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. (전자의 경우 
아주 간혹 오프 더레코드의 내용이 오픈 되
길 바라는 전략적 오프 더 레코드가 있을 수
도 있습니다.) 

이런 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종종 등
장하는 오프 더 레코드는 사실 우리네 일상 
생활에서도 아주 익숙합니다.

"이것 비밀인데... 있잖아...“
 "꼭 너만 알고 있어야 해...절대 약속!...“
 "사실...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건데...“
 
라고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거의 모두 

"이거 친구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....“
 "나만 들었던 비밀이니까 너 절대 말하면 
안돼...“

라는 전자와 유사한 형태로 계속 확대 재생
산 되며 전파되기 마련입니다. 본인의 비밀
이 이렇게 공개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비
밀을 본인이 이렇게 전파한 경험은 모두 한 
두 번씩 있지 않나요?……

송동현
Strategy Salad 파트너 컨설턴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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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으로 기업과 조직이 미디어와의 커뮤
니케이션에 있어 오프 더 레코드는 모두 적
절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특히 그
것이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된
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. 

아침 신문과 뉴스를 보고 그 이야기를 보도
한 언론을 탓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한 자
신이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. 

결국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
요한 것 중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미디어
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나
의 입술과 나의 메시지를 통제해야 함일 것
입니다.


